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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물류비 비중 아직도 9.7% 수준
무역협회, 2003-05년 하락폭 0.2%p 불과 … 일본 4.8%에 미국 7.5%

국내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 물류비가 차지

하는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전국 500개 제조업 및 도소매기업을 대상으로 <기업물류비 실태>를 조

사한 결과 국내기업의 2005년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9.7%에 달했다.

1999년 이후 2년 단위의 기업물류비 비중은 1999년 12.5%, 2001년 11.1%, 2003년 9.9%, 2005년 9.7% 등으로 

하락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, 2003-2005년 하락폭이 0.2%p에 불과했다.

2005년 일본 4.8%, 미국 7.5%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

고유가 등으로 운송물류비가 급증했으나 일본, 미국 등에 비해 흡수여력이 부족하고 도소매 부문에서 적

기․소량 다빈도 운송이 급증한 때문이다.

2005년 기업물류비 비중은 대기업이 7.8%로 평균을 밑돈 반면 중소기업은 10.2%로 나타났고, 업종별로는 제

조업이 9.2%, 도․소매업이 12.3%로 조사됐다.

또한 전체 물류비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유가 등으로 2003년 52.7%에서 2005년 58.3%로 상승했

고, 보관비는 적정 재고관리의 향으로 33.2%에서 27.7%로 줄었다.

아울러 내수부진과 수출호조가 반 돼 수출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22.4%에서 2005년 29.6%로 높

아졌고, 내수 부문은 77.6%에서 70.4%로 낮아졌다.

하지만, 외부위탁 물류비 비율이 42.9%로 확대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

류 전담부서, 물류 전산화 등도 200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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